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오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국제대학교 파견기간 1년 

귀국여부 ‘8월 27일 귀국예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사카부 모리구치시에 위치 

케이한전철 오와다역(大和田駅)에서 도보로 약10분 

 

2018-2학기 

수업 

 

선택과목이 1학기에 2과목이며, 거의 모든과목이 필수과목입니다  

필수과목에는 일본어(독해, 청해, 커뮤니케이션, 작문)이 있으며 

90분제수업, 선택과목은 JLPT N2대책, JLPT N1대책, 전통문화연구(가라테, 

일본문화수업, 차도수업)  

레벨테스트 후 분반을 하기때문에 한반에 10~13명정도 됩니다. 

사실상 선택폭이 좁기때문에 본인이 N2자격증이 있다면 N1수업을 

듣는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은 하루빼고 전부 1교시부터시작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대신에 쪽지시험점수로 최종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많습니다. 

 

일본대학은 12시10분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기때문에 학교식당에 

학생들이 많이몰리며, 한국대학처럼 학교주변에 식당이없기때문에 

도시락을 싸가거나 미리사두는것을 추천합니다. 

 

 



2019-1학기 

수업 

위의 내용과 동일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학기때에는 돗토리현 농경체험 

1박2일, 주관 국제교류처), 간사이공항봉사활동 

학기초반에는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현지에서 유의할점과 

생활전반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줍니다(주관 : 국제교류처, 오사카경찰청)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의 경우 한국보다는 춥지않으나 일본 가옥의 특성상 바닥에 난방이 

없기때문에 별도로 히터나 전기장판을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한국보다 덥고 습도가 높습니다. 

 

 

 

 

 

 



안전 

뉴스에서 한일관계가 좋지않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반한감정이라든가 

가지고있는 분을 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가끔 우익성향의 차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치안도 잘되어있어서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O) 기타(  ) 

학교에 기숙사가 없기때문에 쉐어하우스, 자취, 홈스테이 3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본인성격에 따라 선택하는것을 추천하며 월세는 3만5천엔에서 5만엔정도 

입니다. 

제일 좋은것은 가구랑 다 갖추어져있는 쉐어하우스에 입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세는 저렴하지만 가스세가 비쌉니다. 

수도세는 월세에 포함되어있는곳이 많습니다. 

자취의 경우 Zlife라는 학교와 협약을 맺은 부동산회사를 통해 방을 

얻지만 지난학기때 계약서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발생했기때문에 

레오팔레스라는 회사를통해 방을 얻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O)  기타     (   ) 

외식을하면 식비가 많이 지출되기때문에 주로 슈퍼에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먹었습니다. 

 

 

 

교통 

통학은 도보로 학교가 10분거리였기때문에 도보로 통학했습니다. 

교통은 학교근처 케이한전철의 오와다역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와다역 ~ 쿄바시 구간 270엔(편도) ,JR선 환승가능  오와다역 ~ 

요도야바시역 270엔(편도), 미도스지선 환승가능 

오와다역이 각역정차, 구간급행만 멈추기때문에 각역정차의 경우 

모리구치시에서 환승 후 쿄바시, 요도야바시역으로 이동하는것이 

시간절약 할 수 있습니다.  

교토로 가실 경우 케이한선이 교토까지 연결되어있어서 특급이 멈추는 

역으로 이동 후 환승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24만원 

태풍때문에 간사이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후쿠오카공항으로 간 후 

신칸센으로 오사카로 

이동했습니다. 

Fees X  

보험료 

일본국민건강보험(모리구치시 기준 : 

달에 약2400엔), 학교보험 

1년(약1만엔) 

일본국민건강보험, 학교유학생보험 

숙소 초기 방계약 약19만8천엔 
2개월치 방세, 화재보험, 

보증회사사례비, 관리비, 수도세 

식비 달에 약4만엔  

교통비 
정기권 (오와다역 ~ 오사카역 1달 

14030엔) 

알바하던곳이 오사카역에 

있었기때문에 구간이 오와다역 ~ 

오사카역  

책값 X  

기타1   

기타2   

합계 약 3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한자도장을 성만 각인되어있는거, 본인이름 각인되있는것 총2개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은행계좌계셜, 휴대폰계약 등 도장을 쓰는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초반에 돈이 많이들기때문에 300만~400만원정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와서 어학실력이 많이 향상했었고 여행으로 올때보다 좀 더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사카국제대학으로 혼자 파견되었고 반에도 한국인이 없었던 환경이었기때문에 좀 더 

일본어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며 알바하는곳에서도 한국인이 없었기때문에 

일본어가 단시간안에 더 빨리 늘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것이 학교 커리큘럼이 전부 일본어만 있었고 학부수업을 듣기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웠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유학생활과 달랐기때문에 좀 

아쉬웠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표를 만들때 본인선택폭이 좁고 95%이 전부 필수과목이었기때문에 

대학교보다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수업내용도 일본어능력시험(JLPT)위주라 수업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학교보다는 워킹홀리데이로 어학원에 가는것이 나았으려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거의 없고 80%이상의 유학생들이 중국인이고 대부분이며 일본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이 극히 적습니다. 

 

일본 오기전 일본어를 5~6년공부했었고 N2합격, 일본어로 소통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기때문에 수업내용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고 수업도 유학생들끼리만 들었기때문에 

일본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간사이공항봉사활동 빼고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점이 다소 아쉬웠었습니다. 

 

이 학교는 본인이 교환학생 오기전 학교학점을 다 채우고 N3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